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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석유공사․가스공사 사장 10월말 선임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0월말 선임될 전망

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월6일 기자 브리핑에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사장을 10월말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3차 공모에 전직 공사 임원 4명과 에너지업계 최고경영자(CEO) 출신 3명, 민간기업 전문경영인 

9명, 정치․관료 출신 2명, 전직 정부출연연구 기관장 1명, 해외교포 2명 등 모두 21명이 응모했다.

또 2차 공모인 석유공사 사장에는 전․현직 공사 임원 2명, 에너지업계 CEO와 민간기업 전문경영인 각각 4

명, 교수와 재외교포 각각 1명 등 12명이 지원했다.

이희범 장관은 “응모자 가운데 가스공사는 10명, 석유공사는 5명을 선발해 인사검증 등을 거쳐 10월말 사장

을 각각 최종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오강현 전 사장이 3월 경영행태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대주주인 정부에 의해 해임된 뒤 4월과 6

월 1차, 2차 공모를 각각 실시했고, 석유공사는 8월 이억수 전 사장 임기만료에 앞서 후임 사장을 공모했지만 

각각 인사검증 과정에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인선이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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